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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행보험회사신용카드사 등 소비자 민원

이많은국내주요대형금융회사 10곳 중 7곳

이 고객들의 민원 내용과 처리결과를 꼭꼭 숨

겨알권리를차단하고있는것으로조사됐다

특히 소비자 분쟁이 많은 생명보험과 손해

보험사 20여개 사는 예외 없이 민원을 공시하

지 않고 있으며 전업계 카드사 7곳 중에서도

KB국민카드한곳만관련정보를공개하고있

는것으로나타났다

14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국

내 주요 은행(12개사) 카드사(7개사) 증권사

(10개사) 보험사(20개사) 등 총 49개 대형 금

융사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내 민원접수 건수

및 처리 결과에 대한 공시 현황 (5월 11일 기

준)을조사한결과 15곳(306%)만이관련내용

을게시한것으로집계됐다

민원발생평가 등급만 공개한 곳 민원공시

를보기위해별도의로그인이나개인정보동의

절차가 필요한 곳 민원 공시민원처리결과

라는 설명 없이 금융사 현황 파일(PDF 등)에

함께기재한경우는미공시로분류했다

금감원의 독려에도 불구 대형 금융사 대부

분(34곳 694%)이 2년이넘도록민원관련내

용을 밝히지 않고 내부에 꼭꼭 숨겨두고 있는

것으로드러났다

특히금감원이지난 8일 2014년도 민원발생

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라는 공문에

등급만 공개했을 뿐 여전히 민원 건수에 대한

정보는밝히지않았다

민원 공시에 가장 소극적인 업종은 소비자

분쟁과민원이가장많은보험부문이었다 생

명보험과손해보험업계의 톱10 가운데민원

건수와처리결과등관련내용을공시한곳이

단한군데도없었다

조사 대상 생보사는 삼성생명을 비롯해 한

화생명교보생명NH농협생명ING생명메

트라이프동양생명미래에셋생명신한생명

흥국생명등 10개사 손보사는삼성화재동부

화재현대해상LIG손해보험메리츠화재

NH농협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롯데손해보

험흥국화재MG손해보험등각 10개사다

신용카드 업계는 7곳 중 삼성카드현대카

드롯데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 등 6곳이 민

원발생공개를뒷전으로미뤄두고있다 그나

마 KB국민카드만이 민원 건수를 공시했지만

이를 확인하기 위해선 홈페이지에서 고객센

터고객상담고객의 소리민원사무편람민

원접수현황 등 5번이나클릭해야했다

은행도 12곳중 4곳만이공시 비율이 333%

에 그쳤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수협은

행부산은행은 민원접수 건수 및 처리내역을

밝혔고 신한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기

업은행KDB산업은행씨티은행스탠다드차

타드(SC)은행수출입은행은꼭꼭숨겼다

반면 NH투자증권KDB대우증권한국투

자증권신한금융투자삼성증권미래에셋증

권현대증권대신증권하나대투증권메리

츠종금증권 등 증권사 톱 10은 모두 민원을

공시해대조됐다

최현숙 컨슈머리서치 소장은 민원내용과

처리 결과는 소비자들이 금융사의 신뢰도를

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지만 금융사들이

민감한 내용의 공개를 미루고 있다며 정보

공개가 투명해질 때까지 금감원의 보다 강력

한독려와감독이필요하다고말했다

김대성기자 bigkim@kwangjuco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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컨슈머리서치 49개사 홈피민원접수내용집계

생명손해보험 20개사全無카드사는 KB 유일

은행 4곳 공시증권사 NH 등 톱10 모두 고시

대형 금융사 70% 민원내용 쉬쉬

대출실행전후 1개월간펀드가입을막는 꺾기 규

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험청약

서류는핵심내용을중심으로간소화된다

금융위원회는이런내용을담은금융개혁현장점검

반회신결과를지난 13일공개했다

금융위는 금융사가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간 여신

의 1%를초과하는예적금등을대출자에게판매하면

대출자 의사와 상관없이 꺾기로 간주하는 현행 규정

을일정부분완화하기로했다

운용 손익이 수시로변동되는펀드나특정금전신탁

등금융투자상품을대출때문에불가피하게해지하는

사례가발생한다는지적에따른것이다

금융위는 이런 차원에서 꺾기 대상 상품 중 펀드와

보험금전신탁 공제 집합투자증권등에대한규제개

선방안을찾기로했다

보험 가입설계서나 상품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는

핵심 항목 중심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서류 중 중복

되는 내용이 많고 자필 서명이나 덧쓰기를 요구하는

항목이과도해고객들이정작중요한설명을이해하지

못하고서명에많은시간을할애한다는지적을반영한

것이다 연합뉴스

대출한달전에도

보험펀드 판매가능

꺾기 규제완화보험 설명간소화 지난해 국내선 항공기 10대 중 1대 이상이

30분넘게지연된것으로나타났다

국토교통부가지난 13일발표한 2014년항

공교통이용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연

된 국내선 항공기는 총 1만7589대로 전체 운

항횟수의평균 107% 차지했다

국내선항공기 지연원인은항공기연결(A

C접속)이 907%를 차지했으며 이어 기상 2

4% 항공기정비 18% 등순이었다 항공사별

로는 진에어의 국내선 지연율이 212%로 가

장 높았고 이스타항공 142% 제주항공 12

2%아시아나항공115% 티웨이항공107%

에어부산92% 대한항공66%순이었다

국내선지연은 2012년 9009대(61%) 2013

년 1만1706대(75%) 등으로지속적으로늘어

나고있는실정이다

국내선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

는 한국소비자원의 상담 건수에서도 확인된

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의 항공교통이용 중

발생한 피해 상담 건수는 6789건으로 집계

2013년상담건수(4599)보다 476% 급증했다

이처럼피해상담이증가한원인은운항횟

수증가와함께일부항공사들의운항중지및

운항일정 변경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으로 국

토부는분석했다

국토부는이용객들의항공불만피해가매

년증가함에따라예약취소환불 지연결항

시 피해 보상 등에 대한 소비자 보호 기준을

신설할방침이다 김대성기자 bigkim@

국내항공기 10대중 1대 30분 이상지연

항공기연결기상상태정비 등진에어이스타제주항공빈번

정수기 판매사 14곳이 설치한 지 310년

된 정수기를 대상으로 무상점검과 세척 서비

스를실시하기로했다

한국소비자원(wwwkcagokr)은 정수기

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해 14개 업체에 정수기

무상점검과 세척 서비스를 권고했다고 지난

12일밝혔다

소비자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서비스를 실

시하는 곳은 교원동양매직앨트웰LG전

자원봉위닉스제이앤지제일아쿠아청

호나이스코웨이쿠쿠전자한경희생활과

학한일월드현대위가드다

이들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80% 이상으로

추산되고있다 이들업체는설치한뒤 3년이

상 10년 이하로 사용한 정수기 300만대가량

을 무상점검세척해줄 계획이다 다만 일부

부품의교체비용을소비자가부담해야한다

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

에 접수된 정수기 문제 사례는 2010년 106건

에서 2014년 808건으로 6623%나증가했다

주로콧물같은물질이나검은가루물때

곰팡이벌레등이물(異物)이섞인경우나약

품냄새나 걸레냄새가나는이취(異臭) 현상

이 많이 발생했고 마셔보니 플라스틱 맛이나

화학약품 맛이 느껴지는 이미(異味) 현상 신

고도많았다고한국소비자원은설명했다

연합뉴스

정수기 무상점검세척 서비스


